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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족연구 편집위원회는 좋은 글의 발굴과 환류를 위해 

기획시리즈를 계획하였다. 그 첫 번째로 ‘서발턴과 

문화’를 선정하였다. 하위 주체들의 재현이 현실에서 

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표현 

하는지를 예술, 영화, 문학, 철학의 관점에서 접근해 

보고자 한다. 

경계를 넘어서는 욕망과 고통에 대한 소고: 

  한강, 김윤영, 오수연 소설을 중심으로
전용숙


